
알리는 말씀

 
다음 주일( 1/23 ) 봉사위원

예배인도 기도 봉헌 meditation연주

김영언 김재란 윤재선 양재웅, 한혜리, 왕혜진   

지난 주일( 1/9 ) 헌금통계
   

우리은행
1005-003-406575
움오름교회

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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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헌금 200,000원

십일조헌금 340,000원
온라인 200,000원
합계 870,000원

1. 예배실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소독 후 자리에 앉아 주
시길 부탁드립니다. 

2. 더하트하우스에 보관중이던 짐은 잘 옮겼습니다. 수고해 
준 청년들에게 감사합니다.

3. 새한글성경으로 신약성서와 시편 읽기를 시작하셨으면 합니
다. 1독 하신 분들은 선물 드립니다. 

4. 법인주소이전에 따른 움오름 고유번호증이 새로 발급되었습
니다. 소득공제를 위해 기부금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
은 말씀해 주시면 관련서류를 이메일로 송부드리겠습니다. 

5. 중보기도
 *후원아동
 -부상윤(남,11세),전보나(여.10세),도노을(여.8세),최유림(여,8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 요14:6

는 …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고백 위에 
          하나님과 이웃의 부름에 응답하며, 
          높은 산이 아닌 작은 오름을 지향합니다.

2022년 1월 16일
  

8권 3호

창립 2015년 3월 14일
주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8길 16-17,  3층 (양재동313-7번지)
홈페이지 www.woomorum.or.kr



주 일 예 배
 2022년도 표어: “나라가 임하시오며”(마 6:10)

인도: 윤성천

* 부름의 말씀 ‥……… 시 36:5-10 ………‥ 인도자

* 주님의 기도 ‧……………‥………‥………‥………‥… 다같이

* 찬송 …‥…  ‘오소서, 평화의 왕’ ……‥ 다같이

1. 오소서 오소서 평화의 임금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소서
2. 오소서 오소서 생명의 주님 서로가 귀히 여기게 하소서
3.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주님 모두가 주를 따르게 하소서
  

* 성시교독 ‥……… 36번 ………‥ 다같이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 찬송 ‥…………‥ 29장 …………‥‥ 다같이

 “작별인사”

암과 싸우고 있는 이어령 선생을 1년 동안 찾아 인터뷰해 온 김지수 기
자는  ‘삶과 죽음에 대한 빛나는 대화’라는 부제를 달며 ‘이어령의 마지
막 수업’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김기자는 ‘김지수의 인터스텔라’에서 
책의 내용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 다음의 내용들로 이어령식 작별인
사를 소개했습니다.
…(내용 일부)…
육체의 물기가 빠져나갈수록, 그는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펄떡거리며 
생생하게 죽음을 헤엄쳐 다녔다. 일상에서 느끼는 죽음의 불안, 그것은 
‘주머니에 깨진 유리 조각을 넣고 다니는 것과 같다’거나, 있던 곳으로의 
귀가라는 점에서 ‘죽음은 신나게 놀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만 놀고 들어
오라’는 소리와 같다’고도 했다.
…(내용 끝)…
집에서 죽음을 맞기를 원하는 본인 의지대로 선생은 의료용 침대를 들여
와 대부분을 시간을 그 위에서 보냅니다. 그렇지만 누워있는 시간조차 신
문사 칼럼과 인터뷰 선집을 마무리하기 위해 구술하고 교정하는 시간으
로 보낸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ㅇㅇ선생에게 전화를 해 당신이 곧 가실 것 같다며 수년 전 
했던 강연들을 정리해 줄 것을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밤마다 어둠의 시침
과 통증의 분침으로 압박해오는 죽음과 직면하면서도 선생은 사유하며 
한 문장, 한 문장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남은 이들을 위한 선생의 
배려이고, 이어령식 작별인사인 셈입니다.

수년 전 목요일 마다 양화진에서 마주하던 선생의 건강한 모습과는 상상
이 되지 않는 병약하고 쇄락한 모습을 사진으로 보니 애잔한 마음이 올
라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은 눈동자 속에서 마주하는 천국
에 가까운 선인의 모습에 감동이 됩니다. ‘죽음은 그만 돌아오라는 엄마
의 부름’이라는 이어령식 작별인사를 받으며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언젠가 나도 부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남은 이들에게 작별인사를 할까?’

-소의걸음 ho



 눈
         -김효근

 조그만 산길에 흰눈이 곱게 쌓이면 
 내 작은 발자욱을 영원히 남기고 싶소 
 내 작은 마음이 하얗게 물들 때까지 
 새하얀 산길을 헤매이고 싶소
  
 외로운 겨울 새소리 멀리서 들려오면 
 내 공상에 파문이 일어 갈길 잊어 버리오 
 가슴에 새겨 보리라 순결한 님의 목소리 
 바람결에 실려 오는가 흰눈되어 온다오  

 저 멀리 숲 사이로 내 마음 달려가나 
 아 겨울새 보이지 않고 흰여운만 남아 있다오
 눈감고 들어보리라 끝없는 님의 노래여 
 나 어느새 흰눈되어 산길 걸어 간다오  

 * 1981년 MBC 대학 가곡제에서 대상을 받았던 곡

기도 ‧……………‥………‥………‥………‥… 조경숙
송영 …‥… ‘우리 기도 들으소서’ ……‥ 다같이

* 성경봉독 …‥… 마 13:44-46 ……‥ 인도자
* 송영 …‥… ‘주의 말씀은’ ……‥ 다같이

말씀 … ‘하나님의 나라 – 보화와 진주’ … 유경호

기도 ‧……………‥………‥………‥………‥… 설교자

찬송 ‥…………‥ 412장 ‥…………‥ 다같이



* 축도 ‧……………‥………‥………‥………‥… 유경호

Meditation …‥…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 다같이
(*바이올린: 한혜리 *첼로: 왕혜진 *피아노: 양재웅)

환영과 알림 ‧……………‥………‥………‥………‥… 인도자

* 예물봉헌 …‥… ‘내가 가진 모든 것’ ……‥ 다같이

* 봉헌기도 ‧……………‥………‥………‥………‥… 인도자
( 봉헌담당: 윤수영)

* 결단찬양 …‥… ‘우릴 사용하소서’ ……‥ 다같이

<우릴 사용하소서~>


